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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KAPE 주니어보드를 마치며…

서울지원 원재선

제6기 주니어보드

축산물품질 평가원에는 KAPE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주니어보드(Junior board)라는 모임이 있습니디-. 웹 

횐경에 친숙하신 분은 유튜브(Youtube)와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저희의 활동 모습을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 

축평원 외부에서는 솔직히 생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평원 내부에서도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분도 았을 테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2년 전 6기 주니어보드 

모집 문서를 보고 생소한 딘■어인 주니어보드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중견 간부인 괴-징급 이하의 직원들로 구성된 

청년중역히' . 온B지 무겁고 어 려운 이미 지와 업무의 연장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관심은 있었지만 신청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주니어보드를 경험한 선배님께서 적극 

추천해 주셨습니다. 입사 5년차 이하의 젊은 직원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자毛롭게 도출하고, 시니어 계층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밀씀해주셨습니다.

지원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현장업무를 하면서 다른 

지원의 직원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디-. 하지만 

주니어보드를 함께하면 주니어보드를 통해 타 지원의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고, 일률적인 업무외는 다른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종은 기회가 될 것 같아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KAPE 주니어보드는 지난 2006년 ,APGS(Animal 

Products Grading Service) 주니어보드' 출범을 

시작으로 합니디-. 이후 경영진과의 소통시간, GWP(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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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과의 간담회 경영진과의 감성산책 KBS 1 대 100 출연

Work Place)를 위한 팀별 크로스 미팅 , 가정의 날 운용 등 

새로운 제도 제안, 사회공헌 활동, 기관 홍보 UCC(User 

Create Contents)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

주니어보드는 2년을 회기로 한 기수제로 운영합니다. 

현재는 제6기에 해당하며 2014년 3월 21일 오리엔 

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2016년 2월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6기로는 저를 비롯해 이나영, 

최동희, 이한현, 유호선, 권하정, 안성환, 김병기, 조연희, 

이곤수, 박현정 , 김영문, 서지원, 김경백, 김보현 평가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67] 주니어보드는 기존의 활동인원수를 줄여 좀 

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王 지리적 

여건으로 자주 만날 수 없기에 온라인 및 SNS(Social 

Network Service)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해 활동 계획을 

준비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더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축산업계 주니어계층과의 공동 세미나 개최와 '경영 및 

노동조합 대표와의 간담회', '경영진과의 감성산책' 등을 

통해 딱딱한 분위기를 벗어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대내외적으로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창립 제25주년 기념으로 '2019 KAPE 

NEW^와 '세종 신청사 소개영상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스토리를 짜고, 촬영과 편집을 하며 여러 아이디어를 

내어 밤샘으로 제작한 UCC는 우리 힘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에 의미가 컸고, 반응도 좋아 뿌듯했습니다.

활동 중 2014년 7월 KBS 교양프로그램인 '1 대 100' 
출연한 것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여건상 회원 모두가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축산물품질 

평가원의 얼굴로서 방송에 출현해 우리기관을 알리고, 좋은 

축산물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1 대 100' 출연은 개인적으로도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때로는무언가를 만들어 내아한다는 심적 압박이 있었고, 

바쁜 업무 외에 개인시간을 내어 주니어보드 활동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흐卜지만 수직적 업무가 아닌 

우리 스스루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면서 주니 어보드 

활동은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돋움의 겨”]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럴 때 마다 많은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신 경영진과 동료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님들에게 주니어보드 활동을 먼저 

해본 경험자로서 주니어보드는 지금 이 순간에만 할 수 

있는 젊은 직원들의 특권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7기 KAPE 주니어보드는 20명 이내로 오는 4월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입사 5년 이하 축평원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드登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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